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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연구는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구조적 변화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유튜브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폭력 관련 영상들의 내용과 커뮤니케이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2016년, 2018년에 게재된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각각 수행했다. 그 결과,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들의 내용과 구조적 특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튜브 공간에서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 문제를 주도하는 채널들은 정부기관에서 개인 크리에이터들로 변화해 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 관련 콘텐츠가 이용자들의 활동이 전개되는 방식에 따라 그 구조적 특성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s of YouTube video content related to violence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s the communication structures of the contents of violence-related videos and channels in YouTube space over time. Several network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violence-related videos posted in several years including 2014, 2016, and 2018 on YouTub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content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violence-related videos have changed over time. In YouTube space, there has been various issues related to violence, including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lso, channels leading violent issues are changing from government agencies to private creators. These findings reveal a high possibility of changes in violence-related content in the YouTub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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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2019년 8월에 유튜브는 아동용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1]. 그동안 유튜브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이 배포되고 있는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유튜브 공간에 게재된 모든 영상 콘텐츠들을 검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아동용 사이트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한다[1].

      유튜브 공간은 미지의 세계로 불리어질 만큼 방대한 양의 영상 콘텐츠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있다[2]. 유튜브는 웹 2.0 기반의 개방, 공유, 참여를 특성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다[3]. 유튜브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누구나 스스로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유튜브 공간은 다양한 내용의 영상 콘텐츠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유익한 콘텐츠들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도 교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유튜브 자체에서도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를 검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콘텐츠를 감시하기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1]. 이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에 기대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폭력을 다루고 있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분석함으로써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생각은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폭력을 주제로 한 국내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또한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 문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피는 탐색적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2-1 유튜브 공간에 대한 논의
        유튜브 공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이용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브룬스(Bruns)가 주창한 프로듀시지(produsage) 개념이 있다[4]. 프로듀시지는 생산(production)과 이용(usage)을 합쳐 만든 용어로 참여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즉, 유튜브 공간에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게재하고 그 영상을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면서 상호적으로 소통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는 과거에 생산과 소비 활동이 분리되었던 상황이 영상 제작(생산)과 이용(소비)으로 융합된 새로운 현상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4]. 프로듀시지 활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자들이 양질의 정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4], [5]. 이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개념과도 연결된다. 레비(Lévy)는 개방과 참여, 자유로운 상호적 소통이 이뤄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인류는 가장 강력한 지적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6]. 이는 지식이나 정보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문가와 수용자가 따로 없이 누구나 생산과 공유의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는 지식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듀시지와 집단지성 개념 모두 유튜브와 같은 웹 2.0 기반의 개방된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 속에서 협력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기반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각은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과 같은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들에 대한 자정 노력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이용자들에 의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지니게 한다. 실제로 한 연구는 2,000여개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보다 유튜브 영상들에 나타난 폭력적인 내용이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발견했다[7].

        반면, 유튜브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로바토(Lobato)는 유료광고 도입을 통해 유튜브 공간은 참여 문화적 특성과 상업적 맥락이 뒤섞인 하이브리드(hybrid)한 공간적 특수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8].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이용자들을 창의적 생산과 자유로운 공유라는 포장된 가치로 현혹해서 기업의 수익 증진을 취하는 고도의 착취 활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9]. 또한 이러한 상업적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조회 수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공격적이고 혐오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 콘텐츠들을 게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도 도출되고 있다[10]. 유튜브의 상업적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시스템은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챔버(echo chamber)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필터버블 현상은 개인의 이용 패턴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이용자가 기존에 지닌 생각을 확신시키는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극단적인 사고에 빠질 수 있으며 허위정보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11]. 또한 에코 챔버도 필터버블과 비슷한 현상으로 동일한 생각과 관심을 지닌 사람들끼리만 소통함으로써 사고의 편향성이 증폭될 수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다[12]. 유튜브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필터버블이나 에코 챔버 현상에 빠져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이용 패턴을 나타낸다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이용자들을 공격하거나 혐오하는 폭력적 활동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10].

      

      
        2-2 유튜브 공간에 대한 구조 분석
        빅 데이터(Big Data)라는 방대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여 그 의미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13]-[15]. 유튜브는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서비스를 통해 유튜브 공간에 게재된 방대한 영상들의 정보와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튜브 데이터 API를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추세다[16]. 특히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유튜브 공간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16]. 국내 유튜브 영상 연결망 구조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 노드엑셀(NodeXL) 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브 영상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17]-[19]. 노드엑셀 프로그램은 영상들 간의 관계를 이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영상 카테고리(category)나 댓글 등 속성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망을 설정한다. 이는 유사 속성 연결망(qusi-affiliation network) 분석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직접적인 유튜브 영상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웹상에서 유튜브 데이터 API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들 간의 관계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한 YouTube Data Tools(YTDT)가 있다[20]. YTDT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채널 정보를 비롯해 제목, 조회 수, 관련 영상들(related videos)에 대한 관계 데이터도 수집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결망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또는 단위를 일컫는 노드(node)와 노드들 간의 연결선(link 또는 edge)을 토대로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한다[21]. 이 연구에서는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 콘텐츠들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드는 개별 영상 콘텐츠로, 연결선은 특정 영상 콘텐츠와 관련 영상들 간의 관계로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영상들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시청하고자 선택한 영상물과 함께 자동으로 제시되는 영상들이다. 관련 영상들은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거나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에 의해 함께 자주 시청된 영상들로 나타난다[22]. 이러한 관련 영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이 어떠한 콘텐츠로 주로 다뤄지고 어떠한 채널이 이들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목적 
      이 연구는 폭력에 대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관심과 생각을 유튜브에 게재된 폭력관련 영상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유튜브 공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시각을 드러낸다. 유튜브 이용자들을 프로듀시지와 집단지성 개념으로 바라 본 시각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저해하는 폭력 현상에 대한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자정 노력이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반면, 상업적 공간으로서 유튜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필터버블과 에코 챔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양산될 수 있을 우려가 제기된다. 유튜브 공간이 내재한 양면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변해가는 구조적 양상을 파악하는 종단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2년마다 변화된 시기별 양상을 추적해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누가 폭력 이슈를 주도해가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튜브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이론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Ⅳ. 연구방법 
      
        4-1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자료 수집은 YDT를 통해 수행됐다. YDT를 통해 ‘폭력’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시기별로 나눠 검색한 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영상 수는 2014년이 737개, 2016년이 1,158개, 2018년 1,288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튜브 영상 연결망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도별로 조회 수가 높은 500개 영상을 선별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한 이유는 유튜브 데이터 API에서 허용하는 연결망 데이터가 노드 50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연도별로 500개의 영상들에 대한 관계망 데이터 수집 결과, 2014년에는 노드 수 411개에 연결선 수 2,608개로 한 노드 당 평균 연결선 수는 6.35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6년에는 노드 328개, 연결선 1,248개로 평균 3.80개로 2014년 대비 영상들 간의 관계 수가 크게 줄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는 노드 322개에 연결선 1,329개로 평균 4.13개로 2016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4-2 분석 방법
        각 연도별로 수집된 데이터(2014년, 2016년, 2018년)는 오픈 소스 기반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Gephi[23]를 통해 분석됐다.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들의 전체 연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연결망 밀도(network density)를 사용했다[18]. 연결망 밀도는 노드들 간에 실제 연결된 연결선 수를 모든 노드들이 완전히 연결된 전체 연결선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연결망 밀도 지표를 통해 연결망 구조의 밀집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유튜브 영상 연결망 구조를 시각화하기 위한 기준 지표로 내향 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을 활용했다. 그 이유는 특정 유튜브 영상이 다른 영상들로부터 관련 영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그 해당 영상이 이용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향성 있는 연결망(directed network)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특정 영상에 유입되는 연결선의 수를 기반으로 내향 중심성 지표는 산출된다[21]. 즉, 내향 중심성 지표가 높은 영상 콘텐츠는 다른 영상들로부터 유입되는 연결선이 많다는 의미며 이는 관련 영상들이 다루는 주제 또는 내용을 대표하는 영상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영상을 게재한 채널 정보를 알 수 있다. 채널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 채널에서 게재한 영상들을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영상 연결망을 채널 연결망으로 변환시켰다. 이를 통해 어떤 채널이 폭력 관련 이슈를 유튜브 공간에서 이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채널 연결망 분석에서 채널 영향력을 탐지하는 지표로 페이지랭크 중심성(pagerank centrality)을 이용했다. 페이지랭크 중심성은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노드의 수뿐만 아니라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 정도도 함께 고려하여 산출하며 방향성 있는 연결망 분석에 적합한 중심성 지표다[24]. 페이지랭크 방식은 구글(Google) 검색 알고리즘의 기반으로 웹페이지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됐다[24].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로 구성되는 연결망은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한 웹페이지 이동 방식과 유사하기에 페이지랭크 중심성을 통한 채널 영향력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Ⅴ. 연구결과 
      
        5-1 2014년의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연결망
        2014년에 유튜브에 게재된 폭력 관련 영상들의 연결망 분석 결과는 연결망 밀도 0.015로 그림 1과 같다. 전반적인 연결망 지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다루고 있는 영상 콘텐츠들이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영상들이 소규모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향 중심성이 가장 높은 영상은 “서울지방경찰청” 채널에서 게재한 “GTA 학교폭력 - 학교폭력 UCC 공모전 단체 부문 금상”으로 79개 영상들로부터 관련 영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감동 대구” 채널에서 게재한 “학교폭력 렛잇비” 영상이 내향 중심성 70개, “오동근” 채널에서 게재한 “영상예술고등학교 학교폭력 UCC” 영상이 중심성 65개, “서울지방경찰청” 채널에서 게재한 “여러분의 용기를 보여 주세요 – 학교폭력 UCC 공모전 단체 부문 대상”이 64개, “교육부TV”의 “내 마음이 들리니? 샌드아트로 보는 우리의 마음”이 6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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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network structure in 2014
          
          

          

        

        그림 2는 2014년에 게재된 폭력 영상 콘텐츠의 연결망을 채널 중심으로 재구성한 채널 연결망 분석 결과다. 페이지랭크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크게 표시했다. 전반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감동 대구”, “교육부TV” 등의 채널들이 중심성 지표가 높은 것으로 살펴진다. “KBS News”, “YTN News”, “MBC News”, “SBS News” 등의 언론 매체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은 우측 상단에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페이지랭크 중심성 지표 값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경찰청” 채널이 중심성 0.0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동대구”가 0.040, “교육부TV”가 0.036, “ZERO infollution”이 0.203, “오동근” 채널이 0.192, “사이버안전국”이 0.191, “김수진” 채널이 0.190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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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6년의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연결망
        그림 3은 2016년에 유튜브에 게재된 폭력 관련 영상들의 연결망 분석 결과다. 연결망 밀도는 0.01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영상 콘텐츠들이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그룹으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폭력진압 관련 영상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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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network structure in 2016
          
          

          

        

        내향 중심성이 높은 영상들을 살펴보면, “Yong Park” 채널에서 게재한 “(최우수작) 학교폭력예방 UCC 우리들의 일그러진 학교 - 장호원초등학교 3-3” 영상이 내향 중심성 68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전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피해자 정호의 이야기”가 49개, “도란 도란” 채널의 “[교육부] 2016 학교폭력 예방 공익광고 영상”이 48개, “난쟁이성현” 채널의 “[이성현]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가 39개, “데이비드안TV” 채널의 “경찰 학교폭력예방 홍보영상”이 38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6년 채널 연결망은 그림 4와 같다. 전체적으로 “Yong Park”과 “도란도란” 채널이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경찰청, 교육방송 등의 공공기관 채널들, 개인 채널들이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 언론매체 채널들은 모여 있으며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2016년 채널 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페이지랭크 중심성 지표를 살펴보면, “Yong Park” 채널이 중심성 지표 0.0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란도란” 채널이 0.058, “대전지방경찰청”과 “_하제” 채널이 0.025, “데이비드안TV”가 0.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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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8년의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연결망
        2018년에 유튜브에 게재된 폭력 관련 영상들의 연결망 분석 결과, 연결망 밀도는 0.013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살필 수 있듯이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영상들이 큰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고 가정폭력 관련 영상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내향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상은 “KBS추적60분” 채널에서 게재한 “KBS[추적60분] 악마가 된 연인-데이트 폭력_20180502 다시보기” 영상으로 50개의 다른 영상들로부터 관련 영상으로 지정되었다. 다음으로 “성명준” 채널의 “긴급상황! 길에서 여자를 때리고 있다고?? 데이트 폭력? 인천 방범대장 성명준 출동 [성명준]” 영상이 4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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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network structure in 2018
          
          

          

        

        “박원” 채널의 “증안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UCC제작 6학년 3반” 영상은 내향 중심성이 39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튜디오 룰루랄라- studio lululala” 채널의 “학교폭력 당하는 학생을 목격했을 때 내 남친의 반응?!ㅣ연애직캠 7화클립 #2ㅣ장도연&주우재” 영상이 38개,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채널의 “[학교폭력예방 뮤직비디오] 학교폭력에서의 방관자 역할 중요성 알리기” 영상이 30개, “톡으로 말해요” 채널의 “남자친구의 심각한 집착이 가져온 도를 넘은 데이트폭력..”이 27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2018년 채널 연결망 구조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튜디오 룰루랄라- studio lululala” 채널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박원”, “문티처[문정훈]”, “Hwansang Jang” 채널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다른 쪽에는 “성명준”과 “KBS추척60분” 채널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페이지랭크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채널은 “스튜디오 룰루랄라-studio lululala”로 중심성 0.054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박원” 채널은 0.038, “성명준” 채널은 0.037, “Hwansan Jang” 채널은 0.028, “문티처[문정훈]” 채널은 0.026, “KBS추적60분” 채널은 0.024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Fig. 6. 
				
          

          
            Channel network structure in 2018
          
          

          

        

      

    

    

  
    
      Ⅵ. 논 의
      이 연구는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영상들의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표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영상 콘텐츠와 채널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다.

      
        Table 1. 
				
        

        
          Summary of Research Results
        
        

      

      
        
          
            	Year
            	Contents
            	Channels
          

        
        
          	2014
          	School violence videos are mainly made up of a large group, and domestic violence videos are also forming a small group.
          	Government agencies are central to the network structure in which individual users are connected.
        

        
          	2016
          	School violence were the most common, and other videos were posted on various violent issues such as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and violent suppression.
          	Government agencies and individual channels represent the interconnect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News media channels show an increase in influence and connectivity compared to 2014.
        

        
          	2018
          	Violence issues have become more fragmented. Videos of school and dating violence were mostly posted. There are also many videos of domestic violence.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professional creators has been increased.
        

      

      

      2014년에 게재된 폭력 관련 영상들은 학교폭력을 위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영상들도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2016년도 연결망 분석 결과에서는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다룬 영상들이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폭력진압 등 다양한 폭력 이슈들에 대한 영상들도 게재되어 있었다. 2018년도에는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영상들이 주로 게재되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영상들도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결망 밀도는 2014년도(0.015)가 2016년도(0.012)와 2018년도(0.0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영상들은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이슈에 집중된 형태를 나타냈고 2016년과 2018년에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의 다양한 폭력 이슈들에 대해 관심이 분산되어 나타난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튜브 공간에서 누가 폭력 이슈를 주도해가는 지를 채널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2014년도 채널 연결망 분석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감동 대구”, “교육부TV” 채널 등의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개인 이용자들이 연결되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UCC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이 게재되면서 형성된 특성으로 살펴진다. 이 외에 언론매체들도 폭력 관련 뉴스들을 게재하고 있으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도에는 “Yong Park”과 “도란도란” 등 개인 유튜브 이용자들의 채널들이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경찰청과 교육방송 등 공공기관 채널들과 개인 채널들이 상호적으로 연결된 구조적 특성을 나타냈다. 언론매체들은 2014년도에 비해 영향력과 연결성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유튜브 공간에서 학교폭력 외에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폭력 이슈들을 다루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난 원인으로 살펴진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는 JTBC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 룰루랄라- studio lululala” 채널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원”, “문티처[문정훈]”, “Hwansang Jang” 채널 등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영상들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성명준” 채널과 “KBS추척60분” 채널 등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영상들이 게재되고 있었다.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영상들도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8년도에는 폭력 이슈가 세분화되는 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전문 유튜브 채널과 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또한 심층적인 취재를 바탕으로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KBS추척60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가 유튜브 공간에서 다뤄지고 있는 형태도 발견됐다.

      지금까지 살펴 본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연결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프로듀시지[4]와 집단지성[6] 개념은 유튜브 이용자들의 활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속에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낸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보여줬다.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8년까지 살펴 본 영상 연결망 분석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 및 공공기관과 개인 유튜브 이용자들이 상호적으로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캠페인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구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2014년도에는 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2016년부터는 개인 유튜브 이용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과 관련한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대처와 자정 노력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인다.

      반면, 이 연구는 유튜브 공간의 상업적 특성으로 인한 우려도 발견할 수 있었다. 2018년에 전문 유튜브 채널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폭력 문제를 채널 수익을 증진시키는 방편으로 오락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이용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성명준” 채널은 데이트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예방 캠페인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구독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오락적인 영상으로 보여 진다. 또한 “스튜디오 룰루랄라- studio lululala” 채널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을 소재로 연애심리를 다루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영상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로바토(Lobato)가 지적한 참여 문화와 상업성이 뒤섞인 유튜브의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8]. 또한 필터버블과 에코 챔버 현상이 발현될 수 있을 가능성도 나타난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국내 유튜브 공간에서는 다양한 폭력 이슈들을 다루는 영상들로 분화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 양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2018년에 영상 연결망 구조는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이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캠페인 참여 학생들만이 관여하는 이슈로, 데이트폭력은 전문 크리에이터들과 언론매체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로, 가정폭력은 관련 기관이나 개인들이 관여된 문제로 상호 배타적인 구획화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 제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논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살펴진다. 또한 이러한 세부 폭력 이슈별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영상 콘텐츠의 구획화가 공고화되고 유튜브의 상업적 특수성과 결합하는 경우, 다른 의견과 생각을 지닌 이용자들에 대한 혐오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Ⅶ. 결 론
      요컨대 이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 중 하나는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 문제는 관련 기관과 이용자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러한 자정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유튜브 공간이 지니는 상업적 특성으로 인해 폭력 문제가 단순한 오락거리로 치부될 수 있으며, 세부 폭력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개별 이슈로 나뉘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사실은 유튜브 공간에서 이용자들 스스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전개시켜 나아갈지에 따라 그 구조적 특성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2014년, 2016년, 2018년에 이르는 유튜브 공간에 대한 종단 분석을 통해 그 구조적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했다. 해당 연도에 게재된 폭력 관련 모든 영상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유튜브 데이터 API에서 수집 가능한 연결망 데이터의 한계로 연도별 500개의 일부 영상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들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했으나 세부 폭력 이슈들인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각 이슈별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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